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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 17(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3월 16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2133-2611
010-9034-1455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2133-2636
010-9180-5039

담 당 자 조영훈 2133-2640
010-2717-6586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13매

서울시, 신당동 <박정희 가옥> 17일부터 시민개방

- 1958년~1961년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 살았던 가옥…복원공사 완료

- 1930년대 대단위 조성 신당동 ‘문화주택’ 중 유일하게 현존..건축사적 보존가치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통한 사전예약. 일 4회, 회당 15인 내외 관람(월 휴관)

□ 서울시가 2013년 <경교장(국가 사적 제465호)>, <장면 총리 가옥

(등록문화재 제357호)>, <최규하 대통령 가옥(등록문화재 제413호)>을

시민에게 개방한 데 이어 신당동 62-43번지 <박정희 대통령 가옥

(등록문화재 제412호)>을 17일(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

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며, 한국 현대정치사의 중요 전환점이 된 5․16(1961년)이

계획됐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유족들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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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 현황(등록문화재 제412호)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2-43

○ 규 모 : 【대지】341㎡

【건물】본채 지상1층․지하1층/총면적 128.93㎡

부속채 지상1층/ 총면적 9.62㎡

○ 건립연대 : 1930년대말〜1940년대 초

○ 문화재 등록일자 : 2008.10.10.

○ 소 유 자 : (재)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2014년 2월 위임)

□ 또한 이 곳은 1930년대 신당동에 대단위로 조성된 ‘문화주택’ 중 오늘

날 유일하게 남은 가옥으로 우리 주거사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

어 건축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

○ 문화주택은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반영한 주택의 한 유형이다. 서양식․일식․한식이 절충된 양식을

보이며, 응접실과 서재, 식당, 화장실을 실내에 갖추어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근대 생활문화를 가져왔다.

○ 현재의 모습은 1958년 육영수(1925~1974)여사가 이 집으로

이사 와 생활에 편리하게 수리한 형태이지만 문화주택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다.

▲ 신당동 문화주택 견본 사진(『文化住宅圖集(문화주택도집)』,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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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2008년 10월 10일

국가 등록문화재 제412호로 등록한 이후, 복원 및 재현 공사를

완료했다고 16일(월) 밝혔다.

□ 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복원공사를, 2014년 2월

까지 내부 전시 공간 조성공사를 각각 시행했다.

□ ‘14년 2월엔 경교장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자((재)육영수여사기념

사업회)가 문화재 관리를 시에 위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 우선 공사는 가옥을 대통령 거주시기인 1958년~1961년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 장충동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현재

멸실)으로 이사한 후 박 전 대통령이 혼자 남은 장모 이경령

(1895~1976) 여사가 편안히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1970년대에 증,

개축한 부분도 가옥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대로 존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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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 내부는 대통령 가족이 거주한 당시의 모습을 유족과 친척 증언

및 당시 사진과 언론자료를 근거로 충실히 재현했다.

○ 응접실 : ‘61년 7월 10일 방한한 미 육군 차관 스테판 아일스

(Stephen Isles)의 부인과 외국 사절단 부인들이 이 가옥을 방문

했을 때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응접 가구와 탁상시계, 찬장, 선풍기, 인형 등 동시대 자료가

전시돼 있다.

○ 안방 : 육영수 여사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재봉틀과 화장대,

앉은뱅이 책상, 화장용품 등 동시대 자료를 전시했다. 자녀 방에는

세 자녀의 사진과 가족사진을 디지털 액자를 통해 보여 주며, 당시

근혜, 근령 두 자매가 장충초등학교 3학년(10살)과 1학년(8살)이었

음을 고려해 1961년 당시 학년의 교과서와 문구용품을 전시했다.

○ 서재 : 5․16 당시 서울시청 앞에 서 있던 박정희 장군을 떠올릴 수

있는 전투복을 전시하고, 이낙선이 저술한 『박정희 장군론』, 박정

희 본인이 5․16의 당위성과 포부를 저술한 『국가와 혁명과 나』

등 국가재건최고회의 활동과 관련한 서적을 전시했다.

○ 부엌 : 가장 많이 변형된 곳으로, 영상실 겸 전시실을 조성해 5․16

▲ 1934년 견본주택 도면

도슨
트실

별채

화단

▲현재 가옥평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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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후로 한 박정희 소장의 활동과 1961년 정치․사회․문화상을

담은 대한뉴스 10편을 상영한다. 또한 대중문화를 소개하면서 1961

년에 발간된 잡지『사상계』,『가정생활』,『학원』,『영화세계』를 전

시하고 있다.

□ 가옥 마당은 상시 개방한다. 다만 실내 관람을 원하는 시민 관광객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실내가 협소한 만큼 가옥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관람은 하루 4회, 회당 관람 인원은 15명 내외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기념행사 시엔 휴관한다.

대한뉴스 상영 목록
K–TV 제공

  
제314호 5.16 (1961.5.20.) 5분 36초, 군사혁명공약 (1961.5.20.) 1분 9초

제328호 신생활복 전시(1961.8.26.) 36초

제329호 동물원 소식 (1961.9.2.) 36초

제330호 서울에 폭우 소동 (1961.9.9.) 1분 22초

제332호 새로운 정부 청사 (1961.9.22.) 1분 2초, 창경원 장서각 개관 (1961.9.22.) 37초

제333호 추석놀이 (1961.9.30.) 1분 33초

제337호 독서의 계절 (1961.10.28.) 31초

제341호 김장소채 풍작 (1961.11.24.) 47초

제342호 생활문화센터 개관 (1961.11.30.)32초

제343호 건설의 소식 (1961.12.5.) 1분 24초  

사전 예약 방법

○ 관람방법
- 가옥관람 : 가옥 실외(마당)은 휴관일 외 상시 개방

단, 개방 1개월 동안에는 마당도 예약자만 입장
- 전시관람 : 실내는 전시된 대통령 유품 보호를 위해 전시 안내자를 따라

이동하는 제한 관람 시행
○ 예약 운영 방법
- 관람인원 : 회당 15명 내외
- 관람시간 : 1차 10:30∼11:30 / 2차 13:00∼14:00

3차 14:30∼15:30 / 4차 16:00∼17:00
- 해설제공 : 자원봉사자가 인솔하여 전시 설명
- 사전예약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회차별 예약 접수

통합검색(박정희대통령가옥) > 예약신청하기 > 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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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용 시 ‘신당역’ 또는 ‘중앙시장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고, 지하철

로는 2호선 신당역과 6호선 신당역, 5호선 청구역에서 하차해 도로유

도표지판을 따라 15~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된다. (관리실 전화번호

: 02-2231-5143)

□ 한편, 서울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한 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제2대 대통령이 살았던 사적 제438호 <윤보선

가옥>도 향후 복원공사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 이창학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가옥을

비롯해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김구 주석이 거주하던 경교장,

제2공화국의 내각 수반이었던 장면 총리의 명륜동 가옥,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서교동 가옥 등 이미 개방된 정부수반 유적을 방문해 우리

날짜 회차 선택 > 이용자정보입력 > 신청완료
○ 휴관일
- 환경 정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기념행사 시에 휴관한다.
(기념행사 시 휴관일은 사전 공지 예정)

교통편
○ 버스

1. 신당역, 중앙시장앞

간선버스 : 147, 202, 421, 463,

지선버스 : 2012, 2014, 2015, 2233, 6211

광역버스 : 9403

2. 충무아트홀 중부소방서

간선버스 : 202, 421, 463, 2233

광역버스 : 9403

○ 지하철

1. 2호선 - 신당역 3번 출구(도보로 15분)

2. 6호선 - 신당역 6번 출구(도보로 20분)

3. 5호선 - 청구역 2번 출구(도보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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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를 반추하고 역사적 통찰의 기회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가옥 복원 전후 사진

▲  가옥 전경(1967년) 

▲ 복원 공사 전 가옥 전경(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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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공사 후 가옥 전경(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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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복원 전후 사진

▲ 외부 전경(1979년 11월 21일자 동아일보 게재)

▲ 복원공사 전 가옥 외부 전경(2010년 3월)

▲ 1979년 변형된 기둥 복원 후 가옥 외부 전경(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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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복원 전후 사진

▲ 마당 및 건물 전면(1979년 11월 21일자 경향신문 게재)

▲ 복원공사 전 마당 및 건물 측면(2010년 3월)  

▲ 복원공사 후 마당 및 건물 측면(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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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전시 현황

▲ 응접실 과거 모습
(1961.7.11. 스테판 아일스 미 육군차관 부인 내방 시 촬영)

▲ 응접실 복원 전 모습(2010년 3월) 

▲ 응접실 재현 후 모습(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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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전시 현황

▲ 서재 복원 후 모습(2014년 7월)

▲ 주요 전시물들 

  장교 전투복, 『국가와 혁명과 나』, 『박정희 장군론』, 『재건생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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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전시 현황

▲ 자녀방 재현 모습

▲ 디지털 액자에서 보여주는 대통령 부부와 어린 시절 자녀들의 단란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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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가옥 전시 현황

▲ 영상실(옛 부엌) 조성 모습 – 1961년 당시 정치․사회․문화상을 알 수 있는 대한뉴스 10편 상영

▲ 영상실 내 전시물 – 1961년 출간된 『학원』, 『가정생활』, 『영화세계』, 『사상계』 등


